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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들깨 품종의 생육 및 품질 특성

송 운1*, 구은 1, 이중환1, 김상국1

1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서론]
들깨는 식물분류학상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동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어온 유지작물이다. 예로부터 들깨는 쓰임새도 다양하여 식용 기름, 등화용 기름 이외에도 잎에서 나는 독특한 냄

새를 가축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 둘레에 심기도 했다. 최근에는 들깨 기름에 들어있

는 α-리놀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들깨 신품종의 생육 및 특성을 비교하여 경북지역 적품종 선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에 경상

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안동)에서 들깨 표준재배법에 따라 수행하 다. 시험재료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안유’, ‘들샘’, ‘다미’, ‘소담’, ‘들향’ 등 5품종으로 하 다. 생육특성, 내병성, 내도복성,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 으며, 조사 

및 평가방법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2)에 준하 다.

[결과 및 고찰]
들깨 품종별 성숙기는 ‘안유’가 ‘들샘’, ‘다미’ 보다 14일 정도 빨랐다. 경장은 ‘다미’가 142cm로 ‘들향’ 보다 25cm 더 컸고, 
분지수 및 마디수는 ‘들샘’, ‘다미’가 가장 많았다. ‘안유’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도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병해충도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들깨 품종별 화방군수는 ‘들샘’, ‘다미’, ‘소담’이 58~66개로 ‘안유’, ‘들향’ 보다 평균 9개 많았지만, 군당삭수는 

‘안유’, ‘들향’이 40~41개로 ‘들샘’, ‘다미’, ‘소담’ 보다 평균 9개 많았다. 화방군장은 ‘안유’가 16.5cm로 다른 품종 보다 평균 

4.5cm 길었다. 천립중은 ‘다미’가 4.13g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으로 ‘들샘’, ‘안유’가 무거웠다. 수량은 ‘다미’가 121kg/10a
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품종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들깨 품종별 착유량은 ‘소담’이 361.2g/kg으로 가장 높았고, ‘안유’, 
‘다미’가 299.5~303.3g/kg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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